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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장관, 해양폐기물 정화운반선 취항식 참석

- 취약한 도서지역 해양폐기물 처리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7일(화)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관공선

부두에서 개최된 도서지역 해양폐기물 정화운반선 ’늘푸른충남호‘의

취항식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2020년부터 시작된 7척의 정화운반선 확보 사업으로

첫 번째 건조된 선박의 취항식이며, 행사에는 충청남도지사, 도의회의장,

국회의원 등 지역 및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500여명이 참석한다.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은 마땅한 처리시설이 없어 방치되거나,

바다에 버려지는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착수

되었으며, 그동안 충청남도를 비롯한 6개 시·도에서 7척 선박(인천 1, 충남 1,

전북 1, 전남 1, 경남 2, 경북 1)이 건조 중이다.

 * 100～170톤 내외의 차도선 또는 다기능 수거선의 형태를 갖추고, 기중기나 폐기물운반차량을 

적재하고, 주로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를 육지로 반출하는 역할 수행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정화운반선 취항은 그동안 미흡했던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취해졌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문제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자체 등에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